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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Ⅱ 비슷함 비슷함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분석

4교시 과학탐구영역(물리Ⅱ)

1. 출제 경향 

 * 출제 경향 특징

1. 편중된 단원 없이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

2.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적절히 배분되었고,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이 
3~4개 정도 출제되었는데,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다.
3. 최고난도 문항 중 19번, 20번이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4. EBS와의 연계율은 예년 수준(70%)으로 유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변형이 많이 되어 
체감 연계율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과학탐구영역의 물리Ⅱ 과목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난이도의 경우 

지난해 수능, 2017학년도 6월 모의 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문항들이 정확

한 개념과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난이도별로 적절하게 출제되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경우 단원별 안배는 잘 이루어졌으며, 

문항의 구성에 있어서도 물질의 열전도율을 비교하는 실생활 소재 문항과 탐구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최고난도 문항 중 2개가 EBS 연계 문항이지만 상황이 변형되어 학생들에겐 

여전히 어렵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한 분석력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였다. 

 EBS 교재와의 연계는 예년과 같이 70%(14문항)를 유지하였으며, 수능특강 교재 전반에 걸쳐 

개념 원리 활용, 자료 상황 활용,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등 골고루 이루어졌다. 4번 문항은 계

산상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이고, 12번 문항은 자기력과 전기력, 포물선 

운동이 결합되어 있으며, 14번 문항도 RLC 교류 회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야 풀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연계율은 다소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난이도

※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2017학년도 수능과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물리Ⅰ의 경우 다소 쉬웠다고 평가되는 2016년 6월 시행된 모의평가, 2017학년도 수능과 비

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특히 최상위권 반별을 위하여 정답률 20~30%대의 고난도 문항을 

3~4문항 정도 배치시켰으며, 최고난도 문항 중 19번, 20번이 EBS 연계 문항이지만 상황이 바뀌

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계산이 복잡하여 학생들이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도록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앞부분의 4번 포물선 운동 문항, 12번 자기력, 전기

력, 포물선 운동이 복합되어있는 문항, 14번 RLC 교류 회로 이해 문항 등도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진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 

3. EBS 교재와의 연계 분석

문항

번호
연계유형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1 개념 원리 활용 50

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17

5 개념 원리 활용 33

6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61

7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87

8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83

10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93

1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114

14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127

15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141

16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143

17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151

19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42

20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154

4. 대표 연계 문항 

6월 모의평가 문항 6번 EBS 수능특강물리Ⅱ 61쪽 11번 



6월 모의평가 문항 19번 EBS 수능특강 물리Ⅱ 42쪽 8번 

5. 2018학년도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 

전체적으로 EBS 연계율은 70%를 유지하고 있고, 고난도의 문항도 EBS 연계 문항이지만 변형이 

많이 되어 내용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탐구 능력,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전

략이 필요하다.

1) 상위권 학습 전략

최고난도의 문제는 주로 18번, 19번, 20번에 배치되어 있는 3문항 정도이지만, 나머지 몇몇 문

제들도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상위권 

학생들도 좀 더 내용에 관해 깊이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실수할 수 있으므로 차분히 문제를 풀도록 한다. 그리고 고난도의 문항들이라 할지라도 상위권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침착하게 사고하면 해결 가능한 문항들이 출제되므로 최

고난도의 문항들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하위권 학습 전략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평소 자신감이 부족한 단원이나 매번 틀리는 문제들을 정리하여 

다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 개념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은 암기한 후, 기출 문제와 수능 연계 교재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어

려운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물리 과목 전체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목표를 25점으로 잡고 노력한 후, 점차 30점, 35점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다. 

중간 중간에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긴다. 그리

고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한 단계씩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응용력을 키우고 성취감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간에 나태해지지 않고 끝까

지 최선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다.


